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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산업부는 LNG 발전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사실상 일방적인 
통보를 했으며, 착공 허가권을 앞세워 사실상 사업 포기를 종용 

□ 석탄발전이 친환경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채 
경제성 떨어지는 LNG 발전으로의 강제전환을 사실상 요구해 논란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해명

□ 정부가 민간 석탄발전 기업에 대해 사업포기나 LNG로의 강제전환을 
종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
ㅇ 석탄발전의 연료전환은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
원칙이며, 정부는 사업 진척도, 지리적 여건 등 LNG 전환 가능성을 
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료전환 방안을 사업자들과 협의중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 (044-203-5240)
 장지혜 사무관 (044-203-524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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